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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및 인천지역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와 그 어머니 116
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검증
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슬픔의 정서성에 차이가 나타나
서 여아가 남아보다 슬픔의 정서성이 더 높았고, 형제가 없는 유아보다 형제가 있는 유아의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유아보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
의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중심어 :∣부정적 정서성∣정서표현성∣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Abstract

In this study, 116 pairs of 5-year-olds and their mothers who are attending at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Seoul and Incheon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using SPSS 23.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egative emotionality of childr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child, an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siblings. Second, it was found that mothers of children with 
higher negative emotionality expressed more negative emotions than children with lower negative 
emotionality. Third, the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depending on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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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시기이다. 유아기의 다양한 발달 특성에 연구자들
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유아의 기질적 특성 중 
하나인 정서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인이 정서를 경
험하고 나타내는 강도의 기질적 차이이자, 개인의 정서
적인 내적 특성으로 정의되는 정서성(emotionality)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공격적 행동, 스트레
스 및 성격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 특히, 분노, 
두려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의 정도를 의미하
는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또래관계, 어린이집 적응, 
그리고 이후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다[2-4]. 구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또
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 위축,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빈번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7]. 이
처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신의 다른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
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정서성이 강한 유아는 부
모의 양육행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양육행동
의 어려움은 다시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
로 작용한다[8].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의 정서표
현성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등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와 반대로 유아의 선천적
인 기질적 특성인 정서성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9][10].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감정을 드러낸 표
정, 몸짓, 언어적 단서 등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환경 요인에 해당한다[11].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가 긍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할 경우, 유아도 긍정적 정서
를 더 자주 표현하였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더 성공
적으로 지속하였으며,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유아의 리더십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13]. 반면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표현한 
경우,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이 낮고, 또래에게 인기가 
적었고, 공격성이나 외현화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 행
동을 많이 보였으며, 사회적 능력과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17]. 이처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은 유아 발달의 여러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자녀의 선천적
인 기질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18]. 

그런데,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비해,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유
아의 기질적 특성에 의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영향
을 받는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빈도가 달라진
다는 연구결과[19]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
[9][10][20]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
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어머
니의 정서표현성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보다 구
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양한 대인간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 경우 유아는 타인의 감
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이러한 대인간 
문제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일상
생활 중 대인관계 속에서 적절하고 다양한 새로운 문제
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발견하
고 사고하는 능력[21-24]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유아기의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속
에서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나 방
법을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능력이며, 선행연구에 의하
면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 사회
적 인지능력, 창의성 등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구체적으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유아의 또래유
능성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25][26],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자, 사회
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27][28]. 특히,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심리사회
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29][30], 유아기 이후의 
정서조절 능력,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3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초점을 두고, 이에 따른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변인들은 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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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성별이나 형제 유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
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유아의 부
정적 정서성에 있어 성차가 존재한다고 밝힌 선행연구
[32][33]도 있으나, 남아와 여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선행연구[34][35]도 있다. 형제 유무에 따른 어머니
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경우에도 자녀의 수가 많을수
록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결과
[19]와, 형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36]가 혼
재되어 있다. 이처럼 유아의 성별, 형제 유무에 따른 차
이가 일관되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추가적
인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머
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니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기
준으로 어머니 변인인 정서표현성과 유아 변인인 대인
간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아 부정적 
정서성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연구목적과 의의가 있
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이 유아의 성별과 
형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표
현성,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유아의 성별, 형
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어머니

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및 인천지역에 소
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와 그 
어머니 170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머니용 
문제지를 배부한 일차 연구대상 170명 중 연구에 동의
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하게 기재된 어머니용 설문
지 5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6명의 유아와 어머
니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은 116명 중 남아가 56명(48.3%), 여아가 60명
(51.7%)이었고, 형제가 있는 유아는 89명(76.7%), 형제
가 없는 유아는 27명(23.3%)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
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66명(56.9%), 40대 이상이 50
명(43.1%)이었다.

2. 연구도구
2.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연구대상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

아 행동 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 [37] 중 정서성 관련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한 도
구[38]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가 평소 자녀가 나타내는 행동에 
근거하여 각 문항을 평정하는 척도이다. 정서성을 측정
하는 43문항 중 부정적 정서성에 해당하는 32문항은 
분노(11문항), 두려움(10문항), 슬픔(11문항)의 3개 요
인으로 구분되며,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총점 범
위는 32∼2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
성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913이며, 분노
는 .851, 두려움은 .777, 슬픔은 .829로 나타났다. 

2.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연구대상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SEFQ)의 간편형 척도[39]를 번안한 도구[20]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보이는 정서
표현의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총 문항
수는 24문항이고, 긍정적 정서표현성(12문항)과 부정
적 정서표현성(12문항)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되며,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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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12∼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표
현을 자주함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총점 범
위는 12∼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
을 자주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척도의 신
뢰도(Chronbach’s α)는 .817이며, 긍정적 정서표현성
은 .813,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830이었다. 

2.3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연구대상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 대인간 문제해결 검사도구(Perschool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IPS)[40]를 사용
하였다. PIPS는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면접 대상 유아와 동성인 주인공이 그려진 그림카드 총 
10장 사용하고, 각 그림카드의 상황에는 모두 다른 장
난감이 제시된다. 그림카드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아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유아의 응답을 분석하여 유아가 사용하는 대
인간 문제해결 전략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문제 상황에
서 유아에게 3번의 응답 기회를 제공하였고, 총 30회의 
응답을 기록한 후 분석하였다. 유아의 응답은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과 부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으로 구분하
였다.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해결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반응으로 각각의 새로운 반응에 1점씩 주어
진다. 부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은 해결방안이 아닌 것으
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문제해결과 관
련 없는 응답을 하는 경우로 1점씩 부여된다.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은 다시 긍정적 문제해결 방안(예: 요청, 
공평, 기다림 등), 부정적 문제해결 방안(예: 거래, 권위
의존, 계책 등)으로 분류하였다[25].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의 점수는 전체 응답 횟수 중 
적절한 응답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적절한 응답 횟수/
전체 응답 횟수), 부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은 전체 응답 
횟수 중 부적절한 응답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해결방안
이 아닌 응답 횟수/전체 응답 횟수), 긍정적 해결방안의 
점수는 아동이 제시한 적절한 반응 중 긍정적 범주에 
속하는 반응의 비율(긍정적 해결방안/적절한 응답 횟
수)로 계산하였고, 부정적 해결방안의 점수는 아동이 
제시한 적절한 반응 중 부정적 범주에 속하는 반응의 
비율(부정적 해결방안/적절한 응답 횟수)로 계산하였

다. 따라서 각각의 문제해결 전략 비율은 0∼1까지의 
범위에 해당한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동덕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의 승인(승인번호: DDWU1906-01)을 받은 후, 서울 
및 인천지역 소재 8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와 그 어머니 170쌍을 대상으로 2019년 7
∼8월 중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이전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서면으
로 먼저 받은 후 동의서를 제출한 어머니를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문항이 포함된 어머니용 질문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해당 학급 담임교사를 통해 각 가정으로 질문
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배부된 전체 질문지 17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와 장애 유
아에 해당하는 질문지 54부를 제외한 총 11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연
구에 동의하고, 어머니용 질문지에 응답한 어머니의 자
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자유놀이 시간에 별도의 공
간에서 연구자가 그림카드를 사용하여 면접을 실시하
였다. 8개 기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혼자 검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검
사 실시 이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선
생님이 OO에게 그림카드를 보여줄 거예요. 그림카드
를 보고 선생님의 질문에 답해주세요.”라고 검사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유아의 응답 내용은 미리 준비한 
기록지에 작성한 다음 검사 완료 후 응답 내용을 분석
하고 채점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형제 
유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
현성 및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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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점수 범위는 분노 11∼77

점, 두려움 10∼70점, 슬픔 11∼77점이며, 전체 점수 
범위는 32∼224점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
정적 정서성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분노(M=37.58, 
SD=11.06), 두려움(M=39.31, SD=10.32), 슬픔(M= 
40.41, SD=10.88)으로, 부정적 정서성 중 두려움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하위요
인 중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점수
범위는 각각 12∼72점이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성(M=33.25, SD=7.63)보다 긍정적 정서표현성
(M=54.08, SD=6.89)이 더 높았다. 유아의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은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M=.76, SD=.17)이 
부적절한 문제해결 능력(M=.23, SD=.17)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의 경우 유
아는 부정적 해결방안(M=.08, SD=.13)보다 긍정적 해
결방안(M=.91, SD=.13)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하위요인 M(SD)

유아 
부정적 
정서성

분노 37.58(11.06)

두려움 39.31(10.32)

슬픔 40.41(10.88)

어머니
정서표현성

긍정 54.08(6.89)

부정 33.25(7.63)

유아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

적절

전체  .76(.17)

긍정  .91(.13)

부정  .08(.13)

부적절  .23(.17)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먼저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하위요인 중 슬픔
의 경우, 여아(M=.42.96, SD=11.87)가 남아(M=37.68, 

SD=9.0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t=-2.67, p<.01), 어머
니의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각 
하위요인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요인인 분노, 
두려움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변인 하위요인
남아

(n=56)
여아

(n=60) t
M(SD) M(SD)

유아 
부정적 
정서성

분노 38.18
(11.51)

37.02
(10.68)   .56

두려움 37.77
(9.76)

40.75
(10.68) -1.56

슬픔 37.68
(9.04)

42.95
(11.87) -2.67**

어머니
정서

표현성

긍정 53.20
(6.94)

54.90
(6.80)  1.33

부정 33.41
(6.94)

33.10
(8.27)   .21

유아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

적절

전체 .76
(.16)

.76
(.18)  -.01

긍정 .89
(.14)

.92
(.13) -1.13

부정 .10
(.14)

.07
(.13)  1.13

부적절 .23
(.16)

.23
(.18)   .01

표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 p <. 01

다음으로 유아의 형제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경우, 형제가 있는 유아의 어
머니(M=34.06, SD=7.81)가 형제가 없는 유아의 어머
니(M=30.59, SD=6.41)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t=-2.09, p<.05).

그러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및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각 하위요인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하위요
인인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경우에는 형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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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형제 무
(n=27)

형제 유
(n=89) t

M(SD) M(SD)

유아 
부정적 
정서성

분노 36.41
(9.68)

37.93)
(11.47)  -.62

두려움 40.19
(9.96)

39.04
(10.46)   .50

슬픔 39.56
(8.95)

40.66
(11.43)  -.46

어머니
정서

표현성

긍정 52.89
(7.53)

54.44
(6.69) -1.02

부정 30.59
(6.41)

34.06
(7.81) -2.09*

유아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

적절

전체 .75
(.13)

.77
(.18)   .48

긍정 .91
(.10)

.91
(.14)   .29

부정 .08
(.10)

.08
(.14)  -.29

부적절 .24
(.13)

.22
(.18)   .48

표 3. 유아의 형제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 p <. 05

3.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표 4]. 먼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어머니
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집단과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

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먼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유아의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 중 긍정적 해결방
안과 부정적 해결방안 모두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집단
과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유아의 부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부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은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집단과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유아 부정적 정서성
M(SD)

t
낮은 집단
(n=58)

높은 집단
(n=58)

어머니
긍정적 정서표현성 53.03(6.96) 55.12(6.72) -1.64

어머니
부정적 정서표현성 31.16(7.80) 35.34(6.90)   -3.06**

표 4.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 p <. 01

변인

유아 부정적 정서성
M(SD)

t
낮은 집단
(n=58)

높은 집단
(n=58)

유아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

전체 .76(.17) .77(.17) -.46

긍정적 해결방안 .90(.14) .92(.13) -.97

부정적 해결방안 .09(.07) .07(.13)  .97

유아 부적절한 
문제해결 능력 .23(.17) .22(.17) -.46

표 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인천지역 소재 어린이집과 유
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116명과 그 어머니를 대
상으로 유아의 성별, 형제 유무, 그리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근거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하위요인 중 슬픔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슬픔의 정서성
이 더 높았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성차가 존
재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32][33]과 더불어 성차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34][35]도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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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영
역별 성차 여부에 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
치하는 결과이나[41-43],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는 선행연구[44-46]와는 다른 결과이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 등 부모 관련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에서 대부분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볼 
때[47] 어머니가 남아와 여아를 구별하여 자신의 부정
적 정서를 표현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 남아와 여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서 성차가 없다고 밝힌 선행연구
[48-50]와 같은 맥락이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있
어서 성차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44][51][52]와는 차
이를 보인다. 과거에는 남아의 경우 부모나 사회에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일정부분 수용하는 
반면, 여아의 경우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공격적인 행
동을 금기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나[53], 최근에는 이러
한 측면이 완화되고 있어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서 유
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형제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형제가 없는 
유아보다 형제가 있는 유아의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
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9]와는 일치하나, 어머니의 정
서표현성이 형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 선
행연구[36]와는 다른 결과이다. 외동이를 둔 어머니에 
비해 형제가 있는 유아의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는 이유를 예측해보면, 형제가 있는 유아의 
어머니는 자녀의 형제간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부정적 정서를 더 자
주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유아의 부정
적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형제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
구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정서

표현성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유아보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9][10][54][5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
해 볼 때 유아의 기질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반응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자녀의 선
천적인 기질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18]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 때 어머니도 
부정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56]는 본 연
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특성을 가진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이로 
인해 어머니가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57][58]도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셋째,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요인인 적
절한 문제해결 능력, 부적절한 문제해결 능력 모두 유
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대인간 문
제해결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59-62]
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예측해보자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
결 능력에 대한 평정자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유
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에 의해 평정되었고, 유아
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유아의 응답을 연구자가 분
류하여 평정하였다. 가정에서 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토
대로 어머니가 평정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린이
집에서와는 다르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가상적 상황을 그림카드로 제
시하여 측정함으로써 유아의 실제적인 대인간 문제해
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방법상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여부를 검
증하기 위해 다른 평정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의 사회인지적 측면을 예측
해볼 수 있다.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갈등 상황
에 대한 인식과 해석, 그리고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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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여 긍정적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인다고 밝
힌 선행연구[63]와 유아의 정서지능이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64]와 같이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유아의 기질적 측면인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인지적 요
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유아의 개인 내적 및 
외적 요인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
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을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기질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부모 또는 교사 
보고식 측정이 아닌 유아와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하
여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
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
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유
아의 기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
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을 만 5세
로 제한하였다. 추후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의 연령을 확대하여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
여 유아기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측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관성이나 사회적 바람
직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교사나 다른 가족구성원에 의해 이를 측정함으로써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170부의 질문지 중 11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함
으로써 응답률이 매우 낮았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결
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
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성 중 부정적 정
서성만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부정적 정서성 이외
에 긍정적 정서성도 함께 측정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
성과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이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정적 정서표현의 사회 
기능적 의의를 제시한 선행연구[65-68]에서는 부모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도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자
녀와 대화할 때, 부정적 정서의 속성을 배우고 다룰 기
회를 자녀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기질이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69-71]
을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의 정서표현성의 관계에 대한 양방향적 관계성을 고려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
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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